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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와  나라의 경제        18-04-02

미국내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맥시코인들이 12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공립학교나  의료혜택을 주지 말자는 주장과 그들도 미국내에 있는 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불체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공헌에 관해서도 주장과 견해가 각양각색입니다.  불체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미국 영토내에서 출산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융합을 도모해야할 인권문제와 국민의 세금이 불체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감정대립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맥시코로부터 불법입국자들을 막는 다는 취지로 멕시코 국경에 700마일의 담을 쌓기로 하는 법안이 미국의 하원에서 통과 되었지만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17마일의 담이 건축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이런 축담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축담을 반대하는 세력이 별로 힘을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수사어를 사용한다해도 말에 그칠 뿐 1200만명의 불체자들을 다 색출하여 멕시코로 돌려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체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불체자들이 자기들의 모국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지에 관해서는 별로 괄목할 만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죤즈 홉킨스 (Johns Hopkins) 대학의 응용경제학 교수인 스티브 행크스 (Steve Hanks)가 소위 “노동력 덤핑”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 독재자 티토 (Tito) 대통령의  잉여 노동력 덤핑 정책과 멕시코의 현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당시에 유고슬로비아는 구쏘련 연방에서 탈퇴하였지만 역시 공상체제로 정권을 지탱했습니다. 모든 공산체제와 마찬 가지로 그런 체제 하에 유고슬라비아는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잉여 노동력은 심각한 경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은 1970년 대 초에 잉여 노동력으로 하여금 합법 또는 불법으로 서유럽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잉여 노동력은 지금 미국내의 멕시코인들처럼 저렴한 임금을 받으면서 서유럽 제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유고 노동력의 11%가 서유럽에 나가  소위 노동력 덤핑에 참여했지만 그런 외유 노동자들이 유고에 송금한 돈은 유고슬라비아의 수출액의 30%를 차지했었습니다.

행크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잉여 노동력의 덤핑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9번 째 가는 경제국이지만 국민들을 수용할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묵인과 거의 노골적인 옹호 하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멕시코의 잉여 노동력은 1970년 대의 유고의 노동력과 같은 경제효과를 멕시코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30%의 멕시코 노동력은 미국에서 불체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멕시코로 송금하는 외화는 한 해에 230억 달라이고 이는 멕시코의 수출 액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공헌을 멕시코에 하고 있는 노동력 덤핑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이유도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자국에 주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행크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노동력 덤핑 현상을 입법으로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으로든지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으로 들어 오는 밀입국자들은 멕시코로부터 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불체자들은 멕시코인들입니다. 멕시코인들은 불체자들의 사면을 포함한 이민 개혁법안을 촉진하는 시위를 자주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과 같이 호전적이고 강요하는 식의 시위를 계속하면 계속할 수록  미국의 국민 감정을 건드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민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할 것입니다. 불체자들의 지도층은 모름직이 미국 국민들에게 동정을 호소하는 겸손한 자세 즉 탄원을 하는 자세로 입법의 통과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